
LG화학, 자동차 리튬이온전지 폭발
GM 쉐보레 볼트 실험 마친 후 폭발 … 미국 교통안전국 조사 착수

LG화학이 공급한 전기자동차배터리가 안전성 실험을 마친 후 폭발했다.

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(NHTSA)은 제너럴모터스(GM)의 전기자동차인 <쉐보레 볼트>의 리튬이온배터리

가 안전성 검증 실험을 마친 후 폭발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월11일 발표했다.

<쉐보레 볼트>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LG화학이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증권사 연구원들은 폭발사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

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.

우리투자증권 김선우 연구원은 “전기자동차 배터리사업이 LG화학 주가에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투

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신영증권 오정일 연구원은 “현재 안전성 결함이 판명되지 않아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”며 “보

도 후 GM 등 관련기업들의 주가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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